
 

 

PRESS RELEASE                                                     배포일자: 23.06.19 

새빗켐, ‘인터배터리 유럽 2023’ 참가 성료 

▶ 업계최고 수준의 2차전지 고순도 정제 기술 앞세워 해외시장 진출 토대 마련 목표  

▶ 2차전지 초격차 글로벌 기업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확보  

 

[2023-06-19] 새빗켐이 K배터리 해외시장 위상 강화에 합류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새빗켐(107600, 대표이사 박민규)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인터배터리 

유럽 2023’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전문 전시회로 출발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 플랫폼으로 

이번에는 완성차 본고장인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K배터리 기술 및 기업을 알리는 데 최적의 홍보

마당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빗켐을 포함해 국내 2차전지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이차전지 업체, 경상북도 등 지

자체도 참여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여기에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The Smarter E 

Europe’도 동시 개최돼 전세계 초격차 2차전지 기술 및 에너지 산업 트렌드의 홍보 집합체로 거듭났다. 

 

이번 행사서 새빗켐은 NCM복합액과 후처리(액상)공정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향후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의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빗켐 박용진 경영본부장은 “다수의 해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전처리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아 후처리 공정과 해외진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며 “국내CAPA 안정화 이후 조직을 강

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준비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